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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강원도 철원지역에서 진드기의 계절적 발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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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asonal pattern of larvae, nymph and adult life stages for three tick species were studied for 
April-October, 2014. Haemaphysalis longicornis (610), Haemaphysalis flava (296) and Ixodes 
nipponensis (15) were collected from Pocheon by the dragging and flagging method. H.longicornis 
(254), H.flava (345) and I.nipponensis (15) were collected from Cheolwon in the same way. 
H.longicornis adults peaked in June while nymphs were more frequently collected from April 
through June. In contrast, H.longicornis larvae were collected only in September and October. 
H.flava adults were collected in April, September, and October while nymphs were collected from 
April through October. The nymphs peaked in April in Pocheon while May was the peak in 
Cheolwon. Larvae of H.longicornis and H.flava were collected only in September and October. 
I.nipponensis adults and nymphs were more frequently collected in April, while the larvae were not 
collected during that period. Collecting ticks by the dragging and flagging method provides 
estimates of population densities for life stages of the selected species and the associated disease 
risk.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predict seasonal population densities of ticks and the prevalence 
of tick-borne path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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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참진드기는 사람이나 동물에 기생하며 흡혈을 하는 절지동물이

다. 참진드기류는 알, 유충, 자충, 성충 등의 4가지 발육단계를 가지

고 있으며, 흡혈한 암컷은 숙주에게서 떨어져 나와 돌 밑, 흙덩이 

밑, 벽 틈 등과 같이 은폐된 곳에서 한 번에 무수히 많은 알을 무더기

로 낳고 죽는다. 알에서는 유충(larva)이 부화하는데 풀잎이나 관목 

위에 기어 올라가 적당한 숙주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긴 앞

다리로 숙주에 달라 붙어 흡혈한다. 유충은 흡혈한 후 탈피하여 자

충(nymph)으로 발육하고, 다시 숙주에게 달라붙어 흡혈한 후 탈피

하여 성충으로 발육한다. 참진드기가 흡혈할 때 항응고제 등의 성

분이 함유된 타액을 숙주의 피부에 주입하게 되는데, 이 때 진드기

가 감염되어 있던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이 숙주 체내로 함께 유

입되어 감염시키기 때문에 진드기가 매개체 역할을 한다(Shin, 

2013). 참진드기는 3과 800종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 참진드기는 

리켓치아, 박테리아, 바이러스, 선충을 매개한다(Sonenshine, 

1991; Piesman와 Eisen, 2008).

참진드기는 모기, 이, 벼룩 등에 비해 한 살이가 길고 숙주동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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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머물며 피를 많이 흡혈하며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다. 참

진드기가 사람이나 동물 살갗에 주둥이를 오랜 시간 찔러 박고 흡

혈하여 살갗상처와 피부염, 독성반응, 알레르기 및 면역반응이 나

타나며 바이러스, 박테리아, 리켓치아, 곰팡이, 원충, 선충을 옮겨

주어 질병을 일으키고 경제손실과 생명을 위협한다(Lee, 2013). 국

내에서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질병은 진드기매개티프스(tick-borne 

typhus), 진드기매개뇌염(tick-borne encephalitis), 라임병(Lyme 

disease), 아나플라즈마증(anaplasmosis), 에르리히증(Ehrlichiosis), 

야토병(tularmia), 쥐바베스열원충증(babesiosis), 범안열원층증

(theileriasi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evere fever with throm-

bocytopenia syndrome, SFTS)이 있다(Kee 등, 1992; Park 등, 

1992; Hoe 등, 2002; Lee 등, 2003; Lee 등, 2005; Chung 등, 

2006; Kim 등, 2007; Chae 등, 2008a; Chae 등, 2008b; Kim 등, 

2008; Kim 등, 2009; Lee 등, 2010; Moon 등, 2013; Kim 등, 

2013).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수풀이 우거지고 야생동물 증가로 참진

드기 개체 수가 증가해서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

cornis), 개피참진드기(Haemaphysalis flava), 산림참진드기(Ixodes 

persulcatus), 일본참진드기(Ixodes nipponensis)가 진드기매개

뇌염, 라임병, 일본홍반열, 아나플라즈마증, 에르리히증, 쥐바베스

열원충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증 환자를 발생시켜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Lee, 201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

penia syndrome, SFTS)은 2009∼2010년에 중국 중동부지역과 

북부지역 6개성(Liaoning, Shandong, Henan, Hbei, Anhui, Jiangsu)

에 걸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과 혈소판감소를 주증상으로 한 환

자들이 나타나,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2011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보고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Yu 등, 

2011). 우리나라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13년 5월 

일부의 작은소피참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가 분리 확인 및 환자

가 확진되었으며 환자 발생은 경기 1명, 강원 2명, 경북 11명, 충북 

2명, 전남 5명, 경남 8명, 제주 6명에서 발생하였다(Park 등, 2014).

작은소피참진드기는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몽골, 일본 등 동아

시아 전역에 걸쳐 오랫동안 서식해온 참진드기이다. 아직 국내에서 

작은소피참진드기의 전국적인 SFTS 바이러스 감염률 조사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과거부터 우리나라에도 발생했

을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는 매개체의 서식기간과 맞물려 계속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진드기 서식 실태조사를 세분화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 포천지역 및 강원 철원지역에서 참진드

기에 대한 분포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진드기 채집

진드기 채집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지역과 강원도 철

원군 서면 자등리 지역의 잡목 숲 등에서 2014년 4월부터 10월까

지 면으로 된 가로 150 cm 세로 100 cm의 천을 이용하여 천끌기

(dragging)나 천젓기(flagging)로 진드기를 채집하였다. 채집된 진

드기는 종분류 시험전까지 70% 에탄올에 넣어 보관하였다. 천끌기

와 천젓기 채집 결과, 개체군 밀도가 높은 지점을 선정하여 면적 

100×100 m에서 집중 발생밀도를 조사하여 종다양성 및 계절적 

분포를 확인하였다.

2. 진드기 종 분류 동정

종 분류 동정은 70% 알코올에 고정 보관된 진드기를 실체현미경

(×10, ×40)을 이용하여 Ticks of Japan, Korea and the Ryukyu 

Islands (Yamaguti 등, 1971)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분류 동정하

였다.

3. 진드기의 발육 단계별 및 월별 개체 변화 조사

종 분류가 완료 된 진드기에서 발육 단계별(성충, 자충, 유충)에 

대한 채집 개체 비율 변화 및 월별에 따른 채집 개체 비율을 비교 조

사하였다.

결  과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포천지역과 강원 철원지역에서 

채집된 진드기는 참진드기과(family Ixodidae)에 속하는 작은소

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개피참진드기(Haema-

physalis flava)와 일본참진드기(Ixodes nipponensis) 등 3종이었

다. 조사기간 동안 경기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에서 총 921개체가 

채집되었다. 그중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성충 24개체, 자충 174개

체, 유충 412개체가 채집되었고, 개피참진드기는 성충 10개체, 자

충 69개체, 유충 217개체가 채집되었다. 일본참진드기는 성충 9개

체, 자충 6개체가 채집되었다. 또한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에서 

총 608개체가 채집되었다. 그중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성충 23개체, 

자충 145개체, 유충 80개체가 채집되었고, 개피참진드기는 성충 4

개체, 자충 56개체, 유충 285개체가 채집되었다. 일본참진드기는 

성충 12개체, 자충 3개체가 채집되었다.

포천지역에서 채집된 작은소피참진드기는 3종 중 66.2%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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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total number and monthly mean number of larvae, nymphs, and adults of three tick species collected from Pocheon and 
Cheolwon, Republic of Korea, from April through October 2014

Habitat month

Species

Haemaphysalis longicornis Haemaphysalis flava Ixodes nipponensis

Adults Nymphs Larvae Adults Nymphs Larvae Adults Nymphs Larvae

Gyeonggi
Pocheon

Apr 0 (0) 22 (44) 0 (0) 1 (2) 22 (44) 0 (0) 3 (6)  3 (6) 0 (0)
May 0 (0) 30 (90) 0 (0) 0 (0) 3 (9) 0 (0) 1 (3)  0 (0) 0 (0)
Jun  6 (12)  7 (14) 0 (0) 0 (0) 2 (4) 0 (0) 0 (0)  0 (0) 0 (0)
Jul 0 (0)  7 (14) 0 (0) 0 (0) 1 (2) 0 (0) 0 (0)  0 (0) 0 (0)
Aug 0.5 (1) 0.5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Sep 4 (8) 3.5 (7) 182 (364) 0.5 (1) 0 (0) 17.5 (35) 0 (0)  0 (0) 0 (0)
Oct 1.5 (3) 2 (4) 24 (48) 3.5 (7)   5 (10)  91 (182) 0 (0)  0 (0) 0 (0)
Mean (Total) 

Number
1.6 (24) 11.6 (174) 27.5 (412) 0.6 (10) 46 (69) 14.5 (217) 0.6 (9) 0.4 (6) 0 (0)

Percent by 
habitats (%)

3.9 28.5 67.6 3.4 23.3 73.3 60 40 0

Gangwon
Cheolwon

Apr 0 (0) 26 (52) 0 (0) 1 (2) 1 (2) 0 (0) 3 (6)  1 (2) 0 (0)
May 1 (3)  8 (24) 0 (0) 0 (0)  9 (27) 0 (0) 2 (6)  0 (0) 0 (0)
Jun  6 (12) 25 (50) 0 (0) 0 (0)  7 (14) 0 (0) 0 (0) 0.5 (1) 0 (0)
Jul 0 (0) 2 (4) 0 (0) 0 (0) 2 (4) 0 (0) 0 (0)  0 (0) 0 (0)
Aug 1 (2) 1 (2) 0 (0) 0 (0) 1 (2) 0 (0) 0 (0)  0 (0) 0 (0)
Sep 3 (6) 2.5 (5) 34 (68) 1 (2) 1.5 (3) 11 (22) 0 (0)  0 (0) 0 (0)
Oct 0 (0) 4 (8)  6 (12) 0 (0) 2 (4) 132 (263) 0 (0)  0 (0) 0 (0)
Mean (Total) 

Number
1.5 (23)  9.7 (145) 5.4 (80) 0.3 (4) 3.7 (56)  19 (285) 0.8 (12) 0.2 (3) 0 (0)

Percent by 
habitats (%)

9.2 58.5 32.3 1.2 16.2 82.6 80 20 0

Fig. 1. Seasonal pattern of larvae, nymphs, and adults of three tick species collected by dragging and sweeping method from Pocheon 
and Cheolwon, Republic of Korea, fo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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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 가장 많았고, 개피참진드기가 32.2%, 일본참진드기가 1.6%

를 차지하였다.

철원지역에서 개피참진드기가 56.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작은소피참진드기는 3종 중 40.8%, 일본참진드기가 2.5%를 차지

하였다(Table 1). 

작은소피참진드기의 발육단계에 따른 계절별 채집비율을 보면 

성충은 포천과 철원지역에서 6월과 4월에 각각 최고치를 나타내었

다. 작은소피참진드기 자충은 9월과 10월을 제외하고 다른 발육단

계 개체보다 높은 채집비율을 보이면서 포천에서는 4월과 5월 그

리고 철원에서는 4월과 6월에 높은치를 나타내었다. 작은소피참진

드기 유충은 두 지역 모두 9월에 채집되기 시작하며 10월에 다른 발

육단계보다 월등하게 많은 개체가 채집되었다.

개피참진드기의 발육단계에 따른 계절별 채집비율을 보면 성충

은 포천에서 10월에 최고치를 보였고 철원에서는 4월과 9월에 채

집되었다. 개피참진드기의 자충은 작은소피참진드기의 자충과 유

사하게 4월-6월 사이에 주로 채집되었다. 개피참진드기의 유충은 

9월에 채집되기 시작하여 10월에 급격히 많은 개체가 채집되었다.

반면에 일본참진드기의 유충은 전기간 채집되지 않았고 성충과 

자충 모두 4∼6월 사이에 적은 수가 채집되었다(Fig. 1).

고  찰

참진드기는 계절 발생과 지역 분포가 온도, 습도, 숙주동물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 계절 발생은 봄철(4월∼7월)과 가을철(9월∼

10월)에 많은 개체가 나타나고 여름철에 적은 개체가 발생한다

(Kim 등, 2011). 눈이 많이 내린 겨울은 눈 이불효과로 겨울나기가 

쉽고 이듬해 봄은 습도가 잘 유지되어 참진드기 발생밀도가 봄철에 

높아진다. 지역 분포는 지역에 사는 숙주동물의 특성과 식생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 동물 종다양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진드기 개

체군 밀도가 높고 종다양성도 높다. 참진드기과(Ixodidae)는 숙주

동물에 장시간 기생하고 있어서 숙주동물의 이동거리에 따라 넓게 

분산되지만 단위 면적당 개체밀도는 낮고 물렁진드기과(Argasidae)

는 숙주동물에 기생하는 시간이 짧아 숙주동물 서식처에서 개체군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참진드기 분산거리는 생태와 질병을 규명하

는데 중요하다(Lee, 2013).

최근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살인진드기로 알려진 작은

소피참진드기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과 같은 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에 가장 널리 분포

하고 있는 종류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산림과 수풀, 야생동물 및 

가축에 분포하는 참진드기에 대한 분포조사는 그리 흔하지는 않지

만 2001년도와 2003년도 사이에 미군 주둔지 및 야외 훈련지 주위

의 동물과 수풀에서 채집한 참진드기 조사가 있는데, 총 1,638마리

의 진드기에서 5종의 진드기가 동정되었고, 그 중 작은소피참진드

기가 1,503마리로 91.8%를 차지하였다(Kim 등, 2006).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제주지역에서 진드기 채집 결과를 

보면 참진드기과(family Ixodidae), 피참진드기속(Genus Haema-

physalis)에 속하는 개피참진드기(Haemaphysalis flava)와 작은

소피참진드기(H. longicornis) 등 2종이었다. 조사기간 동안 총 72

개 지점에서 3,089 개체가 채집되었는데 그 중 개피참진드기(H. 

flava)는 3 개체, 나머지 3,086 개체는 모두 작은소피참진드기(H. 

longicornis)가 채집되었다. 또한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조사지점 

모두에서 채집되었다(Moon 등, 2008).

2004∼2005년 DMZ 인근지역의 수풀에서 채집된 전체 진드기 

중 작은소피참진드기가 98.9%가 채집된 반면 개피참진드기는 주

로 낙엽수 밀집지역(60.2%)과 침엽수 밀집지역(57.4%)에서 주로 

채집되었다. 일본참진드기는 낙엽수 밀집지역보다 침엽수 밀집지

역에서 주로 채집되었다(Chong 등, 201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지속되는 고열, 소화

기 증상,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림프절 종대 등이며 중증 사례

의 경우 신경계증상,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본 질환은 쯔쯔가무시증, 신증후

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라임병, 아나플라스마증 등과 감별해야 

하며, 잠복기는 6∼14일로 보고되었다(Kim 등, 2012; Liu 등, 

2012).

현재까지 이 질환은 주로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매개체는 작은소피참진드기이다. 이 진

드기는 과거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및 오세아

니아 지역의 주로 온대지방에 걸쳐 분포해 온 진드기이다. 진드기

에 물린다고 해도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고, 질환에 잘 이환되지

도 않는다.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이 과거 전국적으로 채

집한 진드기를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우리

나라 전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며, 이중 SFTS 바이러스를 보유

하고 있는 진드기는 약 0.5% 정도로 추산된다(Shin, 2013).

지구 온난화 현상과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진드기 매개성 

질환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에도 심

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진드기의 출현 정도

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드기 매개성 질병의 발현 정도에 대

해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포천 영중면지역과 강원도 철원 

서면지역에서 질병매개 주요 참드기인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

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등 3종을 채집하여 성충 뿐만 아니라 자충, 

유충 등 발육단계별로 계절적 발생유형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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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지역에서 채집된 참진드기 중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

았으며 철원지역에서는 개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았다. 제주지역에

서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99% 이상 채집되어(Moon 등, 2008) 지

역별로 우점종에 차이가 있었다.

작은소피참진드기 자충의 개체 수는 포천에서는 5월에, 철원에

서는 6월에 증가하였고 개피참진드기 자충의 개체 수는 포천에서

는 4월에 철원에서는 5월에 증가한 반면 일본참진드기 자충은 두 

지역 모두 4월에 많았다.

또한 유충의 경우 포천에서 작은소피참진드기 유충의 개체 수는 

9월에 급격히 증가 하였으며 철원에서는 개피참진드기의 유충의 

개체수가 10월에 급격히 증가하여 발육단계와 시기 그리고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최근들어 한국은 기후온난화와 야생동물의 증가로 전국 전역에 

진드기 매개 질병이 유행할 수 있는 만큼 경란전염 잠재성을 예측

할 수 있는 진드기의 계절적 발생 유형 및 진드기 서식 실태를 세분

화하여 조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번 결과는 조사지역의 진드기

의 밀도평가 뿐만 아니라 진드기와 연관된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고 

평가하는데 이용 할 수 있다.

요  약 

참진드기 3종류의 발육단계별 즉 유충, 자충, 성충에 대한 계절

적 발생 유형을 2014년 4월에서 10월까지 조사하였다. 천끌기와 

천젓기 방법으로 포천 영중면 금주리에서 작은소피참진드기 610

개체, 개피참진드기 296개체 그리고 일본참진드기 15개체가 채집

되었으며 같은 방법으로 철원 서면 자등리에서는 작은소피참진드

기 254개체, 개피참진드기 345개체, 일본참진드기 15개체가 채집

되었다. 작은소피참진드기의 성충은 6월에 가장 높은 채집 비율을 

보였으며 자충은 4월에서 6월사이에 주로 채집되었다. 반대로 작

은소피참진드기의 유충은 9월과 10월에만 채집되었다. 개피참진

드기의 성충은 4월, 9월, 10월에 채집된 반면 자충은 4월부터 10월

까지 채집되었다. 개피참진드기의 자충은 포천에서는 4월에 그리

고 철원에서는 5월에 가장 많이 채집되었다. 개피참진드기의 유충

은 작은소피참진드기의 유충과 같이 9월과 10월에만 채집되었다. 

일본 참진드기의 성충과 자충은 주로 4월에 채집되었으나 유충은 

채집되지 않았다. 천끌기과 천젓기 방법으로 채집된 특정한 진드기 

종의 발육단계별 밀도를 조사한 결과는 진드기의 계절별 밀도 평가

와 진드기 매개 질병 위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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